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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8.(화) 17:00

4. 9.(수) 조간
배포 2025. 4. 8.(화) 09:00

축산악취 개선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힘 합친다

 - 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 축산환경 현안 정기적 논의 계획
 - 축산농가에서 이행가능하고, 악취저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방안 마련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8일(화)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업계(한우·한돈·낙농육우

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개선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돈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호응하였다.

  또한,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라면서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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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하여 품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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